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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프로필
번화한 도시를 떠나 아름다운 부안의 품

에 안겨 글을 쓰고 있는 초보작가 입니

다.가장 좋아하는 연두색처럼 싱그럽고,

가을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짓습니

다.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마음에 평

온을 주는 그림도 그리며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채워갑니다. 부안의 평화로운 풍

경을 닮은,다정하고 편안한 이야기로 독

자들의 마음에 쉼표를 전하고자 합니다. 26년7월, 기획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

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

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첨단 농업 드론이 날아다니고 황금빛 배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는 미래의 스마

트 한옥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스마트 지팡이를 짚고 시스템을 돌보

는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지요. 할아버지는 주렁주렁 열린 배를 보

며 흐뭇하게 외치셨어요.

"아따, 잘 영글었네! 아따 오동지네! 올해 배 농사도 참말로 게미지네잉!"

영글었네 / 오동지네: 열매가 잘 익고 실하게 굵어졌다는 뜻이에요.
게미지네: 깊은 맛이 나며 최고로 맛있다는 전라도 방언이에요.





마을 변두리 고목나무 위에는 조그만 'AI 까치 드론'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마을의 기후를 관찰하는 착한 로봇들이었지요. 평화로운 어느

날, 날씨를 점검하던 아기 까치 드론들이 반갑게 윙윙거리며 신호를 보냈어

요.

"안녕들 하냐? 날씨가 참 괜찮해, 암씨랑토 않어!"

괜찮해 / 암씨랑토 않어: 모두 다 괜찮고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구렁이 프로그램 '스네이크-X'가 나타

나 아기 까치 드론들의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어요! 구렁이는 둥지를 칭

칭 감으며 빨간 눈을 번뜩였고, 깜짝 놀란 작은 드론들이 에러를 일으키며 추

락하려 하자 쇳소리로 위협했지요.

"크크크, 맨날 맥없이 있더만 잘 걸렸다! 싹 다 망가뜨려 주마!"

맥없이 / 있더만: 기운 없이 멍하니 있더니만 잘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나타나 스마트 지팡이로 강력한 보안 백신을 쏘아 구

렁이를 멀리 쫓아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바이러스에 걸려 비틀거리는 엄마 까치

드론을 정성껏 치료해 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지요.

"아이고, 쌔 빠지것네! 아따 달게 마셔라.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정신을 차린 엄마 까치 드론은 할아버지를 향해 고맙다는 듯 날갯짓을 하며 삐릿삐

릿 신호를 보냈어요.

"가슴이 찡하요... 할아버지, 이 은혜는 거시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갚아블라

요!"

쌔 빠지것네: 아주 힘들었겠구나 하며 위로하는 말이에요.

거시기 / 갚아블라요: 마땅한 말이 안 떠오를 때 쓰는 말과 '꼭 갚아버리겠다'는 뜻이

에요.





며칠 후, 복수를 위해 더 강력해진 바이러스 구렁이가 밤을 틈타 스마트 타

워를 장악하고 할아버지를 디지털 감옥에 꽁꽁 가둬버렸어요. 타워 시스템

창에는 할아버지의 다급한 메시지가 붉게 떴지요.

"이럴수가, 아이고 삭신이 쑤셔! 바이러스 요놈이 나를 가둬부렀다!"

구렁이는 타워 제어권을 쥐고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다시 해봐! 째 낸다! 넌 절대 여기서 못 나간다!"

삭신이 쑤셔: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째 낸다: 엄살 부린다, 허풍 떤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 신호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 까치 드론은 망

설임 없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타워 꼭대기에 있는 '시스템 리셋 종'을 울려야만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종은 단단한 디지털 자물쇠로 잠

겨 있었지요. 까치 드론은 타워 주변을 뱅뱅 돌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글세~ 잠겨부렀네. 금매... 뭐 딴시 그리야? 어떻게 종을 깨우지?"

금매: '그러게 말이야' 하고 맞장구치는 부안의 대표 사투리예요.

뭐 딴시 그리야: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는 걱정스러운 탄식이에요.





종을 깨우기 위해서는 마을의 자연 소리로 만든 암호를 외쳐야 했어요. 까치 드론

은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온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암호 주문을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의 힘이여, 솨아 - 쉬악~! 천둥이여, 우르릉 쾅쾅! 어서 종을 깨워라잉!"

주문이 성공하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굳게 잠겼던 종이 파란 빛을

내며 번쩍 깨어났어요.

깨워라잉: 말끝에 '~잉'을 붙여 친근함과 간절함을 더하는 부연 설명식 전라도 표현이에요.





종에 불은 들어왔지만, 구렁이가 설치한 방어막 때문에 종 주변에는 지지직

거리며 위험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부딪히면 회로가 타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까치 드론은 은혜를 갚기 위해 엔진을 세게 켜

며 다짐했어요.

"진게, 끄의 다 왔어. 내 몸이 부서져도 할아버지는 꼭 구해낼 거여!"

진게 / 끄의: '이제사(드디어)', '거의'의 사투리 발음이에요.





까치 드론은 날개를 꽉 접고 종을 향해 번개처럼 돌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부
딪쳐 종을 쾅! 쾅! 쾅! 세 번 울렸답니다. 웅장한 종소리와 함께 거대한 백신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깜짝 놀란 바이러스 구렁이는 비명을 지르며 지워졌어요.
"에이치! 이럴수가, 완전히 당해부렀네!"

 

당해부렀네: 억울하게 당해버렸다는 뜻의 사투리예요.





구렁이는 소멸했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구출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온몸이 부서진
채 떨어진 까치 드론을 안아 들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할아버지는 마을의 최고의
AI 기술로 까치 드론을 반짝이는 '황금빛 수호신 드론'으로 다시 고쳐주셨어요.
다시 눈을 뜬 까치 드론이 기쁘게 윙윙거렸답니다.
"할아버지, 저 다시 살아난 거여요? 아따, 게미지네!"
두 사람은 정겨운 스마트 한옥마을을 지키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
하게 살았답니다.

거여요?: '것인가요?'를 묻는 정겨운 사투리 어조예요.
게미지네: 여기서는 '진짜 최고다', '아주 아주 좋다'라는 감격의 표현으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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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첨단 농업 드론이 날아다니고 황금빛 배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는 미래의 스마트 한옥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스마트 지팡이를 짚고 시스템을 돌보는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지요. 할아버지는 주렁주렁 열린 배를 보며 흐뭇하게 외치셨어요. "아따, 잘 영글었네! 아따 오동지네! 올해 배 농사도 참말로 게미지네잉!"
	마을 변두리 고목나무 위에는 조그만 'AI 까치 드론'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마을의 기후를 관찰하는 착한 로봇들이었지요. 평화로운 어느 날, 날씨를 점검하던 아기 까치 드론들이 반갑게 윙윙거리며 신호를 보냈어요. "안녕들 하냐? 날씨가 참 괜찮해, 암씨랑토 않어!"
	그런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구렁이 프로그램 '스네이크-X'가 나타나 아기 까치 드론들의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어요! 구렁이는 둥지를 칭칭 감으며 빨간 눈을 번뜩였고, 깜짝 놀란 작은 드론들이 에러를 일으키며 추락하려 하자 쇳소리로 위협했지요.
	그 순간,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나타나 스마트 지팡이로 강력한 보안 백신을 쏘아 구렁이를 멀리 쫓아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바이러스에 걸려 비틀거리는 엄마 까치 드론을 정성껏 치료해 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지요. "아이고, 쌔 빠지것네! 아따 달게 마셔라.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정신을 차린 엄마 까치 드론은 할아버지를 향해 고맙다는 듯 날갯짓을 하며 삐릿삐릿 신호를 보냈어요. "가슴이 찡하요... 할아버지, 이 은혜는 거시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갚아블라요!" 쌔 빠지것네: 아주 힘들었겠구나 하며 위로하는 말이에요. 거시기 / 갚아블라요: 마땅한 말이 안 떠오를 때 쓰는 말과 '꼭 갚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며칠 후, 복수를 위해 더 강력해진 바이러스 구렁이가 밤을 틈타 스마트 타워를 장악하고 할아버지를 디지털 감옥에 꽁꽁 가둬버렸어요. 타워 시스템 창에는 할아버지의 다급한 메시지가 붉게 떴지요. "이럴수가, 아이고 삭신이 쑤셔! 바이러스 요놈이 나를 가둬부렀다!" 구렁이는 타워 제어권을 쥐고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다시 해봐! 째 낸다! 넌 절대 여기서 못 나간다!" 삭신이 쑤셔: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째 낸다: 엄살 부린다, 허풍 떤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 신호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 까치 드론은 망설임 없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타워 꼭대기에 있는 '시스템 리셋 종'을 울려야만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종은 단단한 디지털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요. 까치 드론은 타워 주변을 뱅뱅 돌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글세~ 잠겨부렀네. 금매... 뭐 딴시 그리야? 어떻게 종을 깨우지?" 금매: '그러게 말이야' 하고 맞장구치는 부안의 대표 사투리예요. 뭐 딴시 그리야: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는 걱정스러운 탄식이에요.
	종을 깨우기 위해서는 마을의 자연 소리로 만든 암호를 외쳐야 했어요. 까치 드론은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온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암호 주문을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의 힘이여, 솨아 - 쉬악~! 천둥이여, 우르릉 쾅쾅! 어서 종을 깨워라잉!" 주문이 성공하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굳게 잠겼던 종이 파란 빛을 내며 번쩍 깨어났어요.
	종에 불은 들어왔지만, 구렁이가 설치한 방어막 때문에 종 주변에는 지지직거리며 위험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부딪히면 회로가 타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까치 드론은 은혜를 갚기 위해 엔진을 세게 켜며 다짐했어요. "진게, 끄의 다 왔어. 내 몸이 부서져도 할아버지는 꼭 구해낼 거여!"
	까치 드론은 날개를 꽉 접고 종을 향해 번개처럼 돌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부딪쳐 종을 쾅! 쾅! 쾅! 세 번 울렸답니다. 웅장한 종소리와 함께 거대한 백신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깜짝 놀란 바이러스 구렁이는 비명을 지르며 지워졌어요. "에이치! 이럴수가, 완전히 당해부렀네!"
	구렁이는 소멸했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구출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온몸이 부서진 채 떨어진 까치 드론을 안아 들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할아버지는 마을의 최고의 AI 기술로 까치 드론을 반짝이는 '황금빛 수호신 드론'으로 다시 고쳐주셨어요. 다시 눈을 뜬 까치 드론이 기쁘게 윙윙거렸답니다. "할아버지, 저 다시 살아난 거여요? 아따, 게미지네!" 두 사람은 정겨운 스마트 한옥마을을 지키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